
200 考試界 2011/2

살면서 경험처럼 소중한 것이 없지만 때로는 경험으로 얻은 지혜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는 우

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비틀어 꿈의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마그리트의 추

구했던 예술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림으로 그려진 세계는 실물과는 

무관한 세계라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비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붉은 모델>이다. 이 작품은 마

그리트가 구두에 대해 품고 있었던 생각을 화면에 표현했다. 그는 ‘구두의 문

제는 가장 비천한 사물이 어떻게 품위 있게 보여 지는 가를 증명하고 있다.’라

고 말했다. 이 작품은 그의 생각을 배경을 하고 있지만 화면속의 구두는 품위 

있어 보이기보다는 기괴하기까지 하다.

구두 뒤쪽의 판자는 화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고 구두가 놓여 있는 땅은 자

갈투성이다. 판자 있는 공간은 금방이라도 사람이 나와 구두를 싣고 갈 것만 

같다. 하지만 사람의 발과 가죽으로 된 구두가 결합된 형태는 발을 보호한다

는 의미의 구두는 아니다.

사람의 발 윗부분에 구두끈이 풀어져 있어 누군가라도 금방 신을 수 있는 

구두로 묘사한 충격적인 이 작품에서 마그리트는 패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구두의 품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면에 밟으면 아플 것 같은 자갈을 

흩뜨려 놓음으로서 구두의 기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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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모델>-1935년, 캔버스에 유채, 

72*48, 스톡홀름 근대 미술관 소장 

마그리트는 어린 시절 납골당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화가의 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벽지 도안과 광고지를 만드는 상업 미술가로 활동

해야만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욕구를 뿌리칠 수 없어 늦은 밤에 그림을 그렸다.

초창기 마그리트의 예술세계는 불확

실했으나 그는 시각적이고 철학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1930년대 마그리트는 당

시 물의를 일으켰던 초현실주의 엄격한 

이론에 벗어나면서도 회화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으려는 그의 생각은 작품에 

발전을 가져왔다. 르네상스 이후 회화

는 2차원적 평면 위에 3차원적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원근법을 

마그리트는 거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환상의 이미지를 탐구하면서 구

체화시켰다. 그는 외부와 내부, 객체와 

주체, 실체와 상상 사이의 경계가 얼마

나 미묘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힘을 쏟

았다.

한편 마그리트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교묘하게 엮어 놓은 작품이 <곤경

에 처한 암살자>다.

벌거벗은 여자가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남자는 측음기 앞에서 

음악을 듣고 있고 있다. 축음기 앞의 의자에 놓여 있는 외투와 중절모는 남자

가 떠나기 직전임을 암시한다. 암살에 성공한 남자는 성공의 여유로움으로 노

래는 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몽둥이와 그물을 들고 있는 남자 두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 방 뒤 발코

니 뒤로 남자 쌍둥이 세 명이 살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암살자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지만 무표정하고 부동의 인물들은 암살자를 위협한다. 암살자

는 살해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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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한 암살자>-1926년, 캔버스에 유채, 150*195, 뉴

욕 현대 미술관 소장 

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과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지만 그것과 차별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인물들이다. 살해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절모의 넥타

이를 맨 정상적인 부르주아 신사들로서 통속적인 추리소설과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회고전으로 계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명성에 만족하지 않은 마그리트는 제2차 대전 이후 

죽음에 매료되어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력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환상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했다. 사후에 마그리트의 작품은 영화, 음반 제작들에게 영

감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마그리트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만든 요인

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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